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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년도 일꾼 선출 후보자선정을위한 공동의회 개최 

다음 주일μ월 8일)， 4부 예배 후， 본도에서 

예수께서 모든성과촌에 두루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모든약한 것 
을 고치셨다. 주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유리하는 양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 
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고 말씀하셨다(마 9:35-38). 주님은 일꾼을 왜 세워야 히는지 분명히 말씀하셨다. 복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방황하는 양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주님도 기도하시고 열 두 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마 10:1). 
다음 주일(4월8일) 4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일꾼 선출 후보자 선정을 당회에 위임하는 일을위해 공동의회로 모이 

게 된다. 일꾼을선출하는일은앞으로도계속될 것이며，교회는분명히 주님의 명령을기억하고 이 일을행해야한 
다. 교회가 일꾼을 선출하는 목적은 재차 강조하지만， 분명히 영흔， 주께서 맡기신 고생하고 유리하는 영혼을 위해 
서 존재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난주간 특별재벽기도 (4월9일부터 14일까지) 

예수께서는 가롯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켓세마네 통산에 가셨 
다. 그러나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 
도하셨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 주께 
서는 베드로에게 “어찌하얘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녹 22 :46)라고 경고하셨지만， 주님의 
심각함을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곧이어 심각한 실패 
감과 좌절， 그리고 통곡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다(녹 
22:62). 자신의 영혼을 천부께 의탁하신 예수께서는 고 
난의 잔을 피하라고 부추기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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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에 그의 영혼이 묶여버 렸던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따르기로 했던 스숭을 외면하는 시험에 빠졌다. 주께 
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되새 
기기 위해서 특별새벽기도회가 한 주간 동안 실시된 
다. 무엿보다 깨어 기도하라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 
성에 따라 충현의 모든 성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앤.-1냐깐" (!;- 1: '0)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 
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 
엘이 그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무슨말을하오리이까?가나안사람과 이 땅모든 거민이 이를듣고우리 
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수 7:7-9).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뭇하지 않게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기도를 하였다. 물론 이스라엘의 패배는 ‘아간’ 이라는 한 사람의 탐욕으로 인하여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수 7:1), 패배의 원인을 모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통함으로 기도하게 된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패배의 고통을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그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 

는것이다. 
여호수아， 그는 에브라임지파에 속한 눈의 아들이었고， 본래 이름은 ‘호세야 였다(민 13:8). 그는 가나안 정 

탐을 위한 12명중의 한 사람으로 뽑혔고， 모세가 그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었다(민 13:16). 그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녔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며 ， 불과 구름기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함을 경험하였다. 모세 
가죽은후에자신에게 지도권이 위임되었을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놀라운약속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기 
도 했다.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수 1:3). 그런데 지금 그가 부정적인 생 
각에 빠진 것이다.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가 부정 
적인 생각에 빠져 괴로움을토하게 된 것이다. 
한 사람의 죄는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향력이 있다. 죄란 누룩처럼 빠르게 번지는 속성이 있으며， 

마침내 거룩한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를 죄로 물들였 
고， 가롯 유다의 배신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흩어놓았으며， 한 사람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을 위기에 빠뜨린 것을 보면 분명히 그렇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은 괴로움으로 가득한 장이다. 앞의 6장까지는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많았는가! 밟는 곳이 그들의 땅이 되리라는 놀라운 언약이 있었고(1장-3장) , 이 
방여인 라합이 구원받는 감격이 있는가 하면(5장) ,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고， 싸움을 벌이지 않고도 여리고를 함 
락시키는 숭리까지 만끽했었다(6장). 
그러나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상밖의 패배에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이스라엘 백성과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해가꺼물도록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원망과 절망감을 쏟아내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7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진노의 원인을 말씀하셨고， 죄 ‘ 
를 척결할 것을 명령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은 결코 여호수。까 고백동}는 것처럼 그의 백성을 침륜에 빠뜨리시 
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혼란에 빠지는 것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하며 ， 잘못된 것은 속히 돌이킴이 마땅하다. 결코 복음을 전하는 수고에 대해 실망하지 
않던사도바울의 고백에 귀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 
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앓이니라" (고전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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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주간특별금요쟁핵(4월 13일) 

‘소’ 
'-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외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보오니’(시 8:3). 다음주 금요일 
(4월13얼)에는 고난주간올 맞이하여 특별집회를 가지 
게 된다. 이번 특별집회에서는 ‘손’ 이라는 주제발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통참하는 성찬식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예정인데， 특히 주제발표를 하 

게 된 다섯 명의 장로들은 그동안 ‘손’ 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해 왔다. 교회는 앞으로도 금요 
집회를 통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주제들을 발표할 계획 
을가지고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손’ 에 대한 주제는 성경에서 하나 

님의 속성(屬性)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친근하고 밀 

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 
을 ‘손’ 이라는 개념으로 의인화하고 상정화하여서 그 

의 주권을 묘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이 하나 
님의 형상을 상실함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설 
명하기 위해서도 ‘손’ 이라는 주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손’ 은 십자가와 연관시킬 때 ， 더욱 커다란 의 
미와 가치， 그리고 실재성(實在性)을 가지게 된다. 왜 
냐하면 성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역사적으로 못박힌 
곳이 십자가요， 인간의 더러워진 손이 씻김을 받는 곳 
도 십자가이며 ，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인간의 부패한 
손이 다시금 맞잡는 곳도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바라 
기는 준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 
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주시기바란다. 

훌뿔뿔 교회의특정 

지난 겨울은 몹시도 눈이 많이 내렸다. 그날도 눈 때문 

에 자동차 대신 지하철을 타게 되었다. 친구 사이인 듯한 

크리스천 젊은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온다 요즈음 교회 

들은 세상의 단체들과 다를 것이 전혀 없노라고 강변을 한 

다. 다른 친구는 그 말에 대하여 반론을 하려 하지만 말이 

입 속에서만 맴돌고 있다.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왜 오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맛과 특정을 상실하고 젊은이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 
는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현대의 교회들이 교회의 특정을 잃어 가는 것은 그 외형 

적인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까 ... 교회들이 점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감당 
하려고만 한다. 그러나 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빛과 소 

금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참으로 빛과 소금이 되 

면 자연히 그 특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다. 성도로서 감당해야할 일들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참 
된 성도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참된 성도가 된다면 

자연히 성도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 
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단지 그 
들이 본질은 그렇지 않은데 의도적으로 유무상통하며 ， 억 

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볼 수 

는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 그들 자신의 인격과 가치관과 삶 
즉 본질이 변해 버 린 것이다. 이 때에 초대교회의 특정적 

인 모습이 자연히 드러났다. 
오늘의 교회가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 

스도의 주권과 통치권을 고백하게 된다면 교회의 특정적 
인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인정할 것이다. 어쩌면 그것 때문 

에 교회를 핍박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지는 몰라도 적 
어도참된교회의본질을분간못하지는않을것이다. 

임 채 훈(목사， 14교구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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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FEET OF JESUS 

(Luke 8:35) 

제622호 

“Then they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 and came to Jesus ,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departed, sitting at the feet of Jesus , clothed and in his right mind. And they were afraid." 

Where is your favorite place? 

For many people it ’s their sweet 

homes or a beautifully landscaped 

park. Some people prefer shopping 

malls , exercise areas , or tropical 

vacation islands , and st피 others like 

gambling casinos and jazzy night 

c1ubs. Of all the places in this world 

there is only one that is the ultimate 

best, and that fine place is at the feet 

of Jesus . Why is this the greatest 

place? Because it offers the most 

excellent blessings . Let ’s look at 

this place and fmd out what kind of 

place it really is .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forgiveness. It is a forgiving place. 

The poor and sinful woman who 

wet Jesus' feet with her tears and 

anointed His feet with perfume at 

the Pharisee ’s house recei ved 

forgiveness (Lk. 7:38). Jesus told 

her; “ Your sins have been forgiven" 

(Lk. 7:48). The Pharisee who 

owned the home wasn ’ t happy 

about Jesus letting this sinner carη 

on as such (Lk. 7:39) . He 

compl떠ned. Although he was in the 

same place with Jesus , his heart 

wasn ’ t in the same position as the 

woman. She was a blessing. He was 

a curse. He had not excuse. Are you 

going to be an inexcusable and 

cursed person or a forgiven and 

grateful person?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hea1ing. It is a healing place. “ And 

large crowds came to Him, bringing 

with them those who were lame , 

crippled , blind , mute , and many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forgiveness. It is a forgiving place . 

You find healing. It is a healing place. 

Youfind revelation. It is an asking and learning place . 

You find comfort. It is a resting place. 

You find meaning and purpose. It is a praying and worshψ place . 

You wiU find a wondeiful place . Don ’'t neglect so great a place of 

sαlvation 

others, and they laid them down at 

His feet; and He healed them" (Mt. 

15:30). Amen! The crowd marveled 

as they saw the mute speaking, the 

crippled restored , and the lame 

walking , and the blind seeing; and 

they glorified the God of Israel α1t. 

15:31). That’s Jesus! He ’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 yes and 

forever (Heb. 13:8)! Is your heart 

s ick? Are you physically and 

spiritually iJJ? 00 you want to be 

healed? at the feet of Jesus you will 

미1d he와mg . 

At the feet of Jesus yOll find 

revelation . It is an asking and 

learning place . “ One of the 

synagogue officials named Jairus 

came up and on seeing Him, fell at 

His feet and implored Him 

earnestly , saying , ‘ My little 

daughter is at the point of death; 

please come and lay Your hands on 

her, so that she will get well and 

live" ’ α1t. 5:22&23) . All Jairus did 

was ask and his 12 year old 

daughter lived. The ten lepers asked 

Jesus for mercy and He cJeansed 

them , and one came back , 

glorifying God with a loud voice , 

“ and he tì터 1 on his face at His feet , 

giving thanks to Him" (Lk. 17:16). 

Amen! We learn so much by 

hearing the Word of God. 

At the feet of Jesus you find 

comfort. It is a resting place. When 

Jesus entered the city of the 

Gerasenes, He was met by a naked 

man who was possessed with many 

demons. Jesus commanded the 

demons to leave hin1 and they did. 

When the people of the city hear'd, 
they “ went out to see what had 

happened; and they came to Jesus , 

and found the man from whom the 

demons had gone out, sitting down 

at the feet of Jesus , c10thed and in 

his right mind ... " (Lk. 8:35). What a 

change! What a wonderful change 

for him to be sitting so close to 

Jesus , at His feet , and in his right 

mind. Amen! Now he can listen to 

the king of kings. Now he has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Now 

he is free . Now he is happy. Jesus 

calls , “ Come to Me , all who are 

weary and heavy-laden , and 1 will 

gi ve you rest" α1t. 11:28). 

At His feet you find meaning 

and purpose. It is a praying and 

worship place. Think of John and 

his special encounter with Jesus , 

“When 1 saw Him, 1 fell at His feet 

피ce a dead man. And He placed His 

right hand on me, saying, ‘do not be 

afraid; 1 am the first and the last"’ 

(Rev. 1: 17). Is this not a praying and 

worshipping place? John was like a 

dead man , but Jesus put His 

beautiful hand on him and asked 

him not to fear because He is the 

first and the last. He is everlasting! 

Oon ’ t you want to worship Him? 

He invited everyone , “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 Come." And let 

the one who hears say , “ Come." 

And let the one who is thirsty come; 

let the one who w.i shes take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Rev. 

22:17). If you want to hear, if 

you ’ re thirsty , or if you want to 

drink of the water of life without 

cost, come to the feet of Jesus. He 

invites us to worship. Let’s come to 

Jesus. 

At the feet of Jesus you will fmd 

a wonderful place. Oon ’t neglect so 

great a place of salvation (Heb. 2:3). 

Humble yourself, so that you don ’t 

make it a cursíng place . Then you 

can get rid of all your sin , all your 

sickness, and learn His Word. Also, 

whatever it is that you want to be 

asking Him you can ask. It is a 

freeing place , resting place , and 

place to pray, worship , praise, and 

glorify Him. Let’s join in worship at 

the feet of Jesus!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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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01 가는곳 

여러분이 가장좋아하는장소는 어디 

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따뭇한 우리집 

이라고 하거나 아름다운 공원이라고 합 

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헬 

스장 또는 열대아 섬들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도박장이나 

나이트 클럽을 좋아할 지 모릅니다. 그 

렇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가 

장좋은곳이 있는데，그곳이 바로 예수 

의 발 앞입니다. 왜 이곳이 최고의 장소 

일까요? 왜냐하면 그 곳은 우리에게 가 

장큰축복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곳이 정말 어떠한 장소인지 잘 살펴보 

도록하겠습니다. 

용서의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용서를 발 

견합니다. 그곳은 용서의 장소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의 발을 눈 

물로 적시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던 비 

천하고 죄많은 여인은 예수의 발 앞에 

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녹 

7:38) , 그렇지만 집주인이었던 바라새 

인은 예수께서 죄인을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 

고 불평했습니다(녹 7:39) , 비록 그는 예 

수와 통일한 장소에 있었지만， 그의 마 

음은 여자의 마음과 달리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의 발 앞은 

천한 여자에게는 축복된 곳이었지만， 

바리새인에게는 용서받을 수 없는 곳이 

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할 저 

주받은자가되겠습니까아니면용서받 

아감사하는사람이 되겠습니까? 

치유의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치유를 발 

견합니다. 그곳은 치유의 장소입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 

과 벙어리와 기타 여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마 

추낀흥현 

다음 주일 설교 

예수의발앞에서 

(녹 8:35) 

2001 년 4월 1 일 @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온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5:30) , 아벤! 군중들은 벙어 리가 말을 

하며 ， 절름발이가 치유되며 ， 앉은뱅이 

가 걸으며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자 

놀라워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습니다(마 15:31), 그들을 고치 

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어 

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통일하십니다(히 

13:8) , 마음의 고통이 있으십니까?아니 

(녹 17:16),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을 들음으로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 

입니다. 

안식의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위로를 발 

견합니다. 그곳은 안식의 장소입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여14 의 바 아으 
T 근 II L 

용서의 장소입니다 

치유의 상소입니다 

구하고 배우」 계시의 장소이니다 
L 0 - t:;j 

얀식의 장소입니다 
、

기도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아름답고 위대안 구원의 장소입니다 

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하십니 

까? 이 모든 문제를 치유받기 원하십니 

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치유를 맛 

볼것입니다. 

귀신들려 별거벗은 남자를 만나셨습니 

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셨고 귀신들은 그 남자로부터 나 

갔습니다. 그 도성의 사람들은 이 사실 

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갔습니다. ‘자람 

기도와 예배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의미와 목 

적을 발견합니다. 그곳은 기도와 예배 

의 장소입니다. 요한이 예수와 특별히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 

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 

니" (계 1:17), 이곳이 바로 기도와 예배 

의 장소가아닙니까?요한은거의 죽은 

자와 같았지만， 예수께서 그의 아름다 

운 손을 그 위에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처음 

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사 

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부 

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 

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를받으라하시더라." (계 22:17) , 만약듣 

기를 원한다면， 목이 마르다면， 그리고 

값없는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면 예수 

의 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우리 

를 예배의 장소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께 나아갑시다. 

구하고배우는장소 들이 그 된 것을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 구원의 장소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계시를 발 

견합니다. 그 곳은 구하고 배우는 장소 

입니다.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 

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아래 엎드 

리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 

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 

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 

서 하거늘." (막 5:22-23) , 야이로는 그저 

구했고， 그의 12살 짜리 딸은 살아났습 

니다. 또 열 명의 문퉁병자들은 예수께 

자비를 구하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은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렸습니다. “예수의 발아래 엎드리 

어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니라” 

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 

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녹 8:35) ,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고침 받은 그 남자 

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의 발 앞에 가 

까이 다가가 앉아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는왕중의 왕의 목소리를들을수있 

습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평화를 가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하 

며 행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부 

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다내게로오라내가너희를쉬게하 

리라(마 11:28) ," 

우리는 예수의 발 앞에서 아름다운 

곳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구원 

의 장소를 간과하지 마십시오(히 2:3) , 

여러분 스스로를 겸허하게 하십시오. 

지금 밟고 있는 곳을 저주의 장소로 만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죄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그분의 말 

씀을배울수있으며，우리가원하는무 

엇이든지 예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러므로 그곳은 자유와 쉽이 있는 장소 

이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와 찬 

양과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함 

께 예수의 발 앞 예배의 장소에 참여합 

시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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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들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충현교회의 한 형제 · 자 
매가된것이다. 
앞으로 10주간에 걸쳐 이 지면을 통해 이 지체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한 교회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지면으호나마 알아가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귀 
한시간이되길바란다 

A 외선부교사를과 

스리랑카 형제， 자매들의 즐거운 한때 

작유 용약?의 

루내외국얀선교부 

4부 예배가 끝날 무렵 ， 우리는 교회의 앞마당에서 
다양한 외국인을‘ 볼 수가 있다 중국 · 스리랑카 · 몽 
골·러시아 ·인도네시아·이란 ·인도·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 우즈벡키스탄 퉁에서 오신 다양한 민족 
들이 예배를 드린 후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다. 한 민족만 모여서 시는 우리 나라에서는 보 
기 쉽지 않은 진풍경이다. 어느 호텔 앞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거리감을 가지고， 그저 신기한 눈으 
로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보다 친밀한 눈으로 
이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그저 외국인이 아니라 충현 
의 가족들이기 때문이다. 
국내외국인선교부는 4년전 충현교회 성도들의 전도 
를 받은 몇몇 외국인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부터 시작 
되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전도와 양육의 
필요에 따라 국내외국인선교부가 태어났다. 주님의 은 
혜로 처음 10여 명으로 시작했던 국내외국인선교부에 
는 이제 137R 나라 240여 명 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지 
속적인 전도와양육으로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충현교 
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들의 대부분이 충현교회를 
통해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었음은 정말 감사 

ðJ.g 
~홉 ‘ vt로지 타를껴l깐 

( 2001 년 여름 단71선교단원 모없 

• . -.-.-.-. . -. ---------

나라 인원 기간 자격 비고 

몽골 0명 730-810 。미πC수료자 ‘ 의료사역포함 

CIS 0 명 723-83 。집중LMTC수료자 의료사역 

아프리카 0명 723-83 。희망자는 부서추천 요망 

스리랑카 0명 8 6 -8 17 

g멸라데시 0명 8 6-8 17 의료사역 

인도 0명 730-810 

---

• -----------

--
* 흥녕료의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기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의료팀에는 현직의료인뿐만 아니라의과대학생， 간호대학 

생도시역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타 기관 파송 선교 사역자 파악 

4월 8일까지 선교위원회로등록하도록 

저1]3 71 1년 단가 평선도 선교사 모집 
교회는 본 교회 성도 중 개인이나 타 선교기관의 파송으로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퉁록을 요망하 

고 있다， (서식， 아래 참조) 

이는 이들을 파악하여 격 려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도움을 주기 위함이며， 또한 선교사역 중 본교인들을 상대 
로 지원금을 요청하는 둥의 일들이 있어 이를 바르게 지도하기 위함이다 
본인이 해외 사역중인 사람은 가족이나 후원(관리)자 중에서 둥록을 대신할 수 있다. 

--
----

연락처 생년월일 교적번호 

1, 집중 LMTC4월 30일 (월:1일 집중) 

: 집중 LMTC 이수자는 2001년도 여름 단기 선교에 참가 
할수있습니다. 

2, 단기선교사(1년) 지원자는 정상 LMTC 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2학기) 

: 기간은 다소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나다. 
3, 집중 LMTC 이수지는 단기선교에 참가할 수 있지만 1 

년단기 선교사로지원하는사람은정상마πC를받아 
야합니다. 

4, 고 • 대 · 청에서는 2001년도 여름 단기선교 후보자를 
4월8일까지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LMTC를 받지 
않은 사람은 4월 30일 집중 마πC를 받을 수 있습니 
다. 인원은각부서별로개별통지하겠습니다. 

LMTC 지침 

한 일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 
고 이제는 자국의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되는 중이다. 우리 
는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된 이들 
에 대해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 
을것이다. 
외선부 지체들의 주일은 빡빡 

한 편이다， 7시 정도에 기상하여 
8시까지 교회버스가 오는 곳으로 
나간다， 8시에는출발해야 10시 성 
경공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버스를 놓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2시에나 교회 
에 도착하게 된다， 10시에 도착하면 나라별로 성경공 
부를 갖는다 11시에는 집회가 있고 집회이후 12시부 
터 점심식사를한후 1시에 있는 4부예배를드린다. 예 
배 이후에는 나라별로 시간을 가지고， 3시에 버스를 타 
고 귀가하여 5시 정도에 숙소에 도착한다. 격무에 시달 
리는 이들에게 주일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쉬운 일만 
은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물론 처음에는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찾지만 -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들의 이유는 대부분 영적인 
이유에서이다. 이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 
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예배를 통해 어떤 영적인 도전이나 위 
로를 받는다고 고백한다. 그 위로 때문에 이들은 피곤 
한 중에도 교회를 찾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교회를 문화생활 
로 알고 오는 한국 사람들이 있듯이 말이다. 심지어는 

. 나는 모슬램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자세히 지켜보면 이 
들이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믿음은 자 
신의 나라와 가족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 

다. 
외선부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교사와 외국 

인 ，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 
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은 한 가지이 

• 선교우/윤회 보내는 선교사 모칩(자원봉사자) 
• 
• 

--

CD 언어 특기자 (영어， 기타 제2외국어) 

@의전(燒典)부분에경험이 있는자 

@행정자원봉사자 
(본부사역 지원，compJter관련업무， 전화수신자， 매TC 행정봉사자기타본부에서 현지 선교사를지원하는 업무보조 

※ 기타상세한사항은선교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 
• 

• 

범내는전교시란? 

현지에가서사역하지않지만현지의선교사가복음전파를잘할수있도록본부에서적극적으로봉샤하 
는분들을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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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 이야기 - 고등부 

-성무을 통해# 추닝이 추시는 은훨f : 제 2교육관의 설립취지는 충현교회 젊은이들의 교육과 신 
i 앙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서 지어졌다 주로 사용되는 목 
? 적은 충현교회 고등부， 대학부， 정년 1부의 집회 및 교육과 신 
i 앙활동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이용되어지고 있다. 

충현교회 고퉁부에서 오래된 소그룹 중 하나인 마 • 
건물의 구성은 각 층별로 다음과 같다 

라나타 성극부. 바로 예수그리스도를 위해 연극을 하 -
는그래서 성스러운연극， ‘성극’ 을하는모임입니다 . 

아람어로 ‘아벤， 주 예수여 오시융소서’ 라는 뭇을 : 
가진 마라나타는 ‘안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믿는 자에 ? 
게는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라는 취지하에 16 • 
년 전 창설되었습니다. : 
세상의 ‘연극’ 과 하나님께 올리는 ‘성극’ 은 큰 차이 • 

점이 있습니다. 성극은 연극처럼 단지 대본에 있는 것 : 
을 연기만 하면 되는것이 아니라 성극이 주는 메세지대 • 
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 : 
극과의큰차이가입니다 . 

성극 대본에 몰두하다보면 내가 가롯유다의 입장에 i 
서 보기도하고또내가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기도합 : 
니다 . 

‘내가 주님을 배반한 가롯유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 4층 대즙l회실에서는 고등부 대학부， 정년1부의 집회장소 
않는가?， 나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행하는 베드로처럼 • 로， 2층과 3층의 중집회실에서는 그룹별로 성경공부와 소그 
살아가고 있는가7’ 성극은 이처 럼 나’ 를 뒤돌아 보게 : 훔활동장소로 1층에서는 모임과 츠l교의 장소로 이용되어 지 
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묵상합니다 . 고 있다. 특히 이번 2월 19일에 문을 연 코이노니아홀’은 
성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은혜로를 받습 : 그동안 교회의 외치상 어려웠던 개인간의 만남 간단한 모임 

니다. 성극을 드리는 이가 받은 A혜 그리고 과객들이 • 등을 위해 주중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방하여 
'-- -'1 , ‘ ) , • 마。 서원。 어고 이다 코이노니아 홀의 개방으로 제 2교육 

받는더 큰은혜 ， 이것은진정 주님이 주시 성그 이란 덜C -d l:. 를 I μ 
」 「 : 관은 점차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OH용하는 장소로 

놀라운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되어 갈 예정이다 이에 우리 고대정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 
: 어 코이노니아 흘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관심 어린 
• OH정을 가지고 우리들의 소중한 공간을 가꾸어 나가OF겼다 . 
• 

7、 1，.， 1 ζ 서7，!- ι 1;1 0 { 7，/ι I-rz::t τ;;{~ ι ' i，ημ ι 서 7→」a1 12 í "i τ(\. <> 0 0 ε1 。 τι1 깅 

박 순 성 (고퉁부 둘로스 천부장) 

고등부에 올라와서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된 부서가 바로 둘로스이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학교 
에도 둘로스 모임을 만들려고 노력했었고， 결국 기쁘게도 둘로스 모임이 만들어졌다 1년 동안 둘 
로스 천부장으로서 활통을 해보니 ， 둘로스라는 곳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조직적으로 웅직였고 
많은학교가 연합되어 있었다. 둘로스는 ‘하나님의 종’ 이라는 뭇으로나자신을 최대한낮추며 주 
님을 위하는 일꾼으로서 ‘쓰임받기 위한다’ 는 뭇이다 어느 학교에서나 충현교회 고둥부 학생이 3 
명 이상이 있다면 둘로스를 만들 수 있다. 학교에서 물로스 회원과 주님을 믿는 형제 ， 자매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학교에서 둘로스 모임을 갖게 된 이후 학교를 위해 기도했을 
때 학교가 조금씩 변해는 것을 느꼈다. 아직은 미홉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로 나아갈 땐 수많은 학교에 주님의 나라 
가 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현재 둘로스는， 고둥부 분반공후 후 각 학교 둘로스 천부장들과 따뭇한 마음으 
로늘감싸주시며 채워주시는선생님 네 분이 함께 기도회와모임을갖고 있고 평일에는학교에서 둘로스모임을갖 
고 있다. 현재 각 학교에서 둘로 스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기독교 계열의 학교일 때에는 괜찮을지 몰라도 불교 계열 
의 학교인 경우에는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학교에서 갖기가 매우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학교들이 모임을 갖 
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과， 현재 결성되어 있는 학교7}30여개에서 50여개로 결성되는 것이 우리 둘로스의 기도 
제목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지상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 고퉁부 학생들에게는 학교라는 곳이 가 
장 가까운 전도지이며 이 곳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을 실행하는 첫 걸음일 것이다. 그래서 난 우리 
둘로스가 너무 좋고， 더욱더 많이 부홍하여 주님 
께서 기뻐하시는모임이 되었으면하는바람 
이있다. 

• • • • • • • • 

공Rf nt등 주 ~r 

-., c 1:l 융 101 
」간>1 에건 

얼마 전 시드니 올림픽에서 수영3관 
왕인， 이언 소프가 시드니 대학의 입학제의 

를 거절하며 외신과 했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 
다. 

‘학교 밖에서 성취한 일로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대 

우를받을수없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할수 있는 연예인 아니 ， 학 
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요즈음 가장 팽배해져가고 있는 문제를 꼽으라변 나 
는 물질만능주의， 외모만능주의와 더불어 공짜만농주 
의를 꼽고 싶다. 물질만능주의와 공짜만능주의 .이것은 
분명 양자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자 역설이다. 하지 
만 공짜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많은 의미 중에서 
도 ‘공으로 얻는 것’ 이라는 뭇을 찾을 수 있다. 결국 공 
짜라는 말은 단순히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정당하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성취하는 모 
종의 일이라고 하고싶다. 아니 ， 어쩌면 공짜만능주의 
를 지름길만능주의라고 해야 할 지도 모르겠다. 사람 
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난관을 만나고 또 그것을 
겪으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 물론 이것을 달가 
워 할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인생을살아 
가면서 예고된 일도， 그렇다고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 
니다. 한 때 문제가 되었던 대학 부정입학사건과 언제 
나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는 비리 ， 부정 퉁도 공짜만능 
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 
을 참고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Jesus CEO'’ 라는 책을 보면 프로는 하고싶지 않을 
때라도 할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서 프로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프 
로는 아니다. 누구에게 보호받거나 지름길을 통한 방 
법이아닌때로는단호하게 'NO' 할줄아는인생의프 
로패셔널을 이야기한다. 남이 할수 없고또하기 어려 
운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젊은이’ 가 
되길생각하고바란다. 

장동수(고쁨) 

| 만평 글 그림장g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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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와도~ Q~-I Q~-f)t -J.11 스댄*ι」다 • 

• 1.‘’‘o .... ,'ftI’M 

------
제 2교육관소개 

체 t피육판쓸 6~쇄니까? 

옥댐층 : 쪼껑과 뺀*1 섯*1 훌 휴석공깐e 흥 체공닫 예정 
냐층 : 피p:나흥|삿(여훈스아흩) 

사I흥공간(냐이훈) : 고증낼 i!샤샤!흥싱 
?층:중쟁흥|상 

샤t흥공만(~ðl 훈) : 태b.t낼 i샤샤!훌삿 

t.l엔공끼U~ð'2흥， τð'2 1 훈-7흥) : 
소그 홈 헬종의 t.l엠장소 

t층:중씌흩|삿 
사t흥공깐('2ð’훈) : 청년’앨 i!샤사탐씌 
t.l염공끼U1ιt흥-냐훈) : 중그훌 t.l왜장소 

I층 : 반낙의 장소(뀐61 'r \..ló~흥) 
채벌 t한닐t~ 흙케，다파훌1 ， 윤흥와갱휴삭 체공 뀐너 

지하’층-냐층 : 측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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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눔 

날미다새롭계 • 주의 곁에 있을 때 (457장) I탤i렐뿔￡뻐I 

• 
이 찬송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에 • 

조사 자료를 모아 보았으나 작시 작곡가 프랭크 ? 
데이비장} 미국의 목사요， 19세기 후반의 신앙 ‘ 나는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 

-- 부홍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 • 에 출석하던 초기에 담배를 끊고 다음엔 술마저 입에 
이 없다. 그러나 그가 찬송가 작시 ， 작곡에도 자 • 대는 것이 싫어졌다. 그것들이 모두 주위 사람들의 중 

질을타고난사랑임에는틀림이 없다 . 보기도덕인지는한참후에야알았다 . 
• 피커링이 쓴 예화집에 있는 재미난 예화 하나를 소 특별히 회심하게 된 간중거리 없이 신앙 생활을 하 

개한다. 참으로 아버지를 잘 따르는 어린이가 하나 있 다 보니 나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 나 
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서재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노 는 매일 믿음을 의심하며 지내왔다. 아침에는 성령 충 
크 소리가 났다. 아버지는 그 노크 소리만으로도 누가 만하였다가 점심에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잊고 지 
왔는지 알수가 있었다. 낸다. 그러다가 저녁에 책상 위에 있는 성경책을 보며 

“누구냐， 들어오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불현듯 깨닫는다. 모태신 
그어린이가들어 왔다. 아버지는 앙도 아니고특별한 계기도 없이 나이 삼십에 받아들 
“그래 ， 이제는 무엇을 해줄까7’ 인 신앙생활이라 변덕이 죽 끓듯하다.이렇듯 조석변개 
“아폐요， 아빠 그저 아빠와 같이 있구 싶어서요 하는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양을 한 곳으로 몰아 

하고는 그 어린이는 아무 말 없이 서재 한 모퉁이에 가 가듯이 나를 재촉하신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되 
서 혼자조용히놀고있더라는것이다. 그아빠는생각 돌아보면 많이 변한나를보게된다. 아침에 일어나꽁 
했다. 만약 내가 여기 없다면 저 애가 저토록 평화스럽 초를 찾으려 쓰레기통을 뒤지던 나를， 술의 힘을 벌어 
게 놀고 있을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없는 방이라면 입을 떼던 나를， 매일 자학하며 한탕주의를 꿈꾸며 살 
분명히 그 애는 원치 않았을 것이다. 이 어린이가 아빠 던 나를 주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를 필요로 하고 있는 이상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 실상 가진 것도， 그렇다고 지식도， 지혜도 없 
가까이 계셔야하겠고그의 인도하심과보호하심이 절 다. 이런 나를구속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실히 필요한 것이다. 인 은혜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의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 
노라”라는 말씀에 새 힘을 얻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간 
다. 또 하나님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 

출전:찬송가해실섬l경신지음신망OH 출판새 의 이름을욕되게 할까두려워 함이니이다라는말씀 

으로 나를 위로하신다.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양 승 복 (집사， 1 6교귀 

주의 곁에 있을 때 맘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후렴)주여 주여 나를 인도 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 하소서 아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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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실 I 
연약한자체들을휘한 

중보끼도까 긴급δl 요청됩니다， 

17교구 감현아 권찰 세계적으로 희귀한 병 
루프스로 투병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Ðt 

필요합니다. 

감복미 정도(여'39세) 뇌암， 폐암으로 방사선 
치료중입니다. 

이송기 정도(납40세) 소방관으로서 홍제동 
화재사고 진압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고비를 넘기 

고 깨어나 치료중이고， 다리 혈액순환을 위해 기 

도를부탁드립니다. 

조덕진이라는 이릎을기억하삽냐까P 
강남 시립 병원팀이 복음을 전했던 영혼인데 지 

금 크로이츠 펠트 야콩병이라는 희귀한 병으로 입 

원해 있습니다. 의식은 없지만끊임없이 고통받으 

며 경 련을 일으키는 그분에게 전도팀은 복음을 전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뒤로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는 그가 이젠 눈을 뜨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 

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진정어린 휘로7f 요구되는 환자 

들입니다， 환자들과 그들의 7f족을 휘해 

휴지말고 간절ðl 합깨 끼도합시다， 

께서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라도 자족할 줄 알게 하셨 

다. 또한 주님께서는 나의 n념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출근길에 성령님께서 감사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도 나 

의 눈시울을뜨겁게 하신다. 

십자가 군병 대 · 청 · 장년부 남자50 입장식 인원이 선수가 되어 들어올린 4회 경기 진행 마지막 줄까지 어김없이 앉은 변호가 

명， 여자 150명으로 구성 숫자판의 수대로，종대정렬 후 앉은 번호하기 100. 80. 60. 50 완료되면 깃발을 크게 들어 올린다 

떼거리 축구 대 · 청 · 장년， 연함팀에서 일반적인 경기 방식， 전후반 각 10분씩 1퉁 100점 ， 심판위원회에서 세부 진행규정을 만든다 

(동시진행) 남20명， 여20명 으로구성 2퉁 80점 

당
 
이
 

중2명， 고2명 ， 대 1명， 주전선수 유지 일반적인 경기방식으로 전후반 10분씩 

후보선수는자율결정 

토너먼트. 심판위원회에서 세부진행 규정을만든다 

3 ， 4위전 없음. (동시진행) 

100. 80. 60. 50 

어깨동무 릴레이 대 · 청 · 장년부의 남7명 1 사람으로 시작， 반환점을 돌아올 때마다 단판 승부 반환점을 돌아와 출발점에서 정확히 연결하여 

여3명으로 구성， 후보선수 없음 1 사람씩 늘고 10사람이 될 때까지 100. 80. 60. 50 출발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피라미드 쌓기 유처부 남5 ， 여5 ， 소망부 바구니를 1 사람이 1 개씩 머리에 쓰고 단판 승부 반환점에서 정확하게 탑을 쌓는지를 보고 반드시 반환 

남5 ， 여 5으로 구성， 후보 반환점으로 갖고 가 피라미드를 쌓는 100. 80. 60. 50 점을 돌아서 출발점으로 가야한다 

선수없음 렬레이 

장애물경기 각팀에 있는 외선부 회원 중 남7명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에 있는 장얘물을 단판 숭부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정확하게 해결 

여7명으로구성 ， 후보선수 없음 통과하여 돌아온 후 다음 사람과 릴레이 100. 80. 60. 50 하고 가는지를 본다 

바람 잡는특공대 중 · 고 · 대학부 남9명 ， 여9명으로 18명이 대형 보자기를 마주잡고 호홉을 4회 경기 진행 1분의 시간 경과후 바람의 양을 결정한다 

구성하고 후보선수 없음 같이하여 들었다 내 리면서 바람을 잡는다 100. 80. 60. 50 

o.x 퀴즈 전체 인원 성경상식과깔깔퀴즈로챔피언탄생 개인경기 - 진행요원과협력하여탈락.7.}를가려낸다 

웅원전 전체 인원 오전 1회 ， 오후 1회를 4개팀 동시에 진행 200.160.120.100 각 팀의 웅원 성적을 집계하여 순위를 낸다 

굴렁쇠 릴레이 유년 · 초둥 · 소년부 남자3명 어린시절의 추억을 새기며 단판 숭부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를 정확히 굴리고 돌아오는지를 본다 

여자3명과 목사， 장로로 구성하고 굴렁쇠 릴레이(팀당 5명 100. 80. 60. 50 

후보선수없음 

줄다리기 중 · 고 · 대 · 챙 · 장년부 전래 경기방식으로 진행 ， 1m이상 끌고 토너먼트. 정확한 인원파악과 1m거리를 판정한다 

남자50명 ， 여자50명으로 구성하고， 가면 승리.단 30초가 지나면 그 지점 3 ， 4위전 없음 

후보선수 없음 에서 결정 100. 80. 60. 50. 

400계주 초 · 중·고·대·청·장 전래경기방식으로진행， 단판숭부 라인반칙과바통터치존반칙을주의하여본다 

교역자 · 장로(권사) 장로， 교역자가 먼저 뛰고 100. 80. 60. 50 

각 남녀 1명씩 남자8명 ， 나이 어린순으로 띈다 

여자8명으로구성 

자연보호 전체 인원 전교인이 합력，주변정리와 200. 160. 120. 분리수거와주변정리 ， 청결을판정한다 

분리수거를한다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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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냄의 힘샤랑을 샘어주댔으면 

박진수(영야부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초롱초롱한 아이들의 눈망울이 한 곳에 집 
중된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은 ‘두려움 반， 신 
기함 반’ 의 눈을 깜박이며 무대를 바라 
본다. 다름 아닌 ‘인형극 시간’ . 좁은 
무대 위에 동장하는 성경 속 주인공들 
을 통해 즐거웅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는 아이들의 즐거운 얼굴을 볼 때면， 
가슴 뿌듯함과 부족함에 따른 미안함이 

교차된다. 
처음으로 인형극 봉사를 하게 된 것은 

나의 작은 달란트를 알고 계시던 영아부 전 
도사님의 부탁을 받고부터이다. 나의 신앙은 미 

홉하지만 ‘부자와 나사로’ 를 시작으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통해 전해야 할 은혜를 위해서 기도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인형을 제작하고， 대본을 쓰고， 연출을 한다. 
1인 3-4역의 목소리를 내고 시나리오， 인형제작 및 의상과 무대미술까지 초퉁부 

박선생님과 함께 많은 몫을 감당하자니 늘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많은 아쉬움이 남는 
다. 좀 더 아이들에게 은혜 충만한 인형극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 
들의 도움이 필요히-다. 성령충만한 대본을 써 주실 분， 인형들의 예쁜 의상을 만들어 
주실 분， 다양한 목소리를 내 주실 분， 예쁜 무대 그림을 그려 주실 분， 함께 공연에 
참가해 주실 분들이 계신다면 더 충만한 공연이 될 것이다. 이제는 교회 안은 물론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어린이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인형을 들고 찾아가길 원한다. 
좀 더 전문화된 시청각 팀을 만들어 앞으로 천국의 주역이 될 아이들에게 주님의 참 
사랑을 심어주고 싶은 것이 나의 작지만 큰 소망이다. 

--
------

유쳐부 아가들에계 배우는 선생님 

정 한나(유치부교사) 

--선생님이라니! 유치부에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던 전도사님과 선생 
님들이 계시는데 말이죠. 꼬맹이일 때부터 따라다녔던 선생님들과 같이 봉사하게된 
지금， 선생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가끔씩 저로 하여금 스스로 미소짓게 만들기도 한답 

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는 제가 아직 6살 꼬마 그대로인가 봅니다. 저에게 선생님들 
도항상그모습그대로이신 것처럼요. 

겨울성경학교 둘햇날 아침이었어요. 예배실 어디션가 광!광! 소리가 나더군요. 그 
곳에는 부감 권사님께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예배실 바닥에서 무언가를 두드리 
고 계셨습니다. 아이들은 쪼그린 채 앉아서 “선생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7’ 라고 묻 
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은 항상 궁금한 것이 아주 많답니다) 권사님께서는 “음 ... 못 
이 조금 튀어나와 있길래라고 말씀하시고는 앞치마를 입고 망치를 든 채 활짝 웃으 
시면서 뒤돌아 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저도 베테 

• 랑(?) 선생님 이 되면 그런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요? 
••••••••••••• e 얘기하다보니 ， 우리 이쁜아이들자랑을하고싶어지네요. 아이들은감출줄을몰 

• • 라요. 유치부 선생님들은 유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깨 
3월은 심방의 달 • 끗할 수 있다면 한없이 유치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힘들 

면 힘들다고 순간 순간마다 죄인 된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귀여워하시겠죠? 흘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간직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과감한 디자인(?)의 스웨터 

를 입고 어린 영흔들 앞에서 율동을 할 때면 하나님과 유치부 친구들 앞에서 이미 
‘나’ 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어 감사하답니다. 봉사를 하면， 내가 베푼 것 
보다 오히려 더욱 채워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다는 것을 깨달아 
갈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만나게 하신 귀한 영흔들을 품고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런 모습이라도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당 
신께서 친히 채워나가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이들 앞에서 성극을 할 때나 전화 심방을 할 때 매주 아이들 손에 옷가지와 
신발주머니를 챙겨서 돌려보낼 때도 항상 기도한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이들에 
게다가가시는당신의깨끗한통로로사용되어지시기를 ... 

송혜 경 (영아부교사) 

영아부에서는 지난 3월 한 달을 ‘심방의 달’ 로 정하였다. 직장이 있는 선생님을 비 
롯한 많은 선생님들은 바쁜 상황 속에서도 아기들의 가정을 기도하며 심방하는데 정 
성을쏟았다. “선생님，우리 집에는오지 마세요 하시던부모님도， 물어물어 버스 
와 지하철을 티고 찾아오는 선생님의 사랑에 감사해 하시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가정의 어려운 일， 즐거운 일 등을 이야기하며 기도제목을 말씀하셨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작은 일 ， 큰 일 구분하지 않으 
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분이 함께 하시기에 선생님들은 자신감 
을갖고어렵게만느껴졌던심방을은혜로마칠수있었다. 
매일 매일 아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선생님 . 기뿔 때나 슬플 때 ， 늘 감사하 

고 순종하는 선생님. 영아부 선생님 모두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분들이다. 

아홈다운 ø~음흘이 보여서 

정 현정 (유아부) 

4살 . 5살의 어린아이 

들. 제가 이들을 만나게 
된 지도 벌써 반년이 되 
어갑니다. 우리 어린 생명 

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수 

줍어 하던 아이들이지만 지금은 성경공 
부를 할 때도 “예수님이요”라는 대답으 
로 뿌듯함도 안겨주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면 한 주간의 일도 술술 이야기하며 
마음을나누고도싶어합니다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 보면 제가 아 
이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보다 그들 
에게 배우는 것이 더 많았음을 느껍니 
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회로 나 
와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작은 손을 모 

아쥐고 기도하는 모습은 나도 주님을 
이처 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 
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정말 사랑스러 

운 아이들. 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오늘도 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가 
려합니다. 

유아부 겨울성경악교에서 

전 희 (권찰， 12교구) 

나는네 살난아이의 엄마이다. 내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영아부 
예배에 참석했었다. 그 때에도 진작부 
터 참석할 걸 동}는 아쉬움이 앞설 정도 
로 영아부 예배는 은혜로웠다. 은혜로 
움을 뒤로하고 아이가 네 살이 되면서 
유아부로 올라오게 되었다. 아이는 유 
아부로 올라오면서부터 혼자 예배를 드 
렸다. 대견하기는 했지만 유아부의 예 
배모습을 볼 수가 없어 늘 궁금하던 차 
에 겨울성경학교에 참석을 하였다. 말 
씀을들을때에도，성극을볼때에도，게 
임을 할 때에도 영아부 때와는 많이 다 
른 모습이었다. 아주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 
아부에서의 교육이 밑바탕이 되니까유 
아부에서 이런 예배 모습이 만들어 지 

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아이 
들 모두가 대견스럽고 사랑스럽다는 생 
각과 함께 영아부 예배의 소중함을 새 

삼깨닫게 되었다. 

l~~딛.t.J~톨파!앤l A、二그­
-Il 

언풋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xμl 않는강동올 불잡는다， 
잉;ι 

요즘，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마음도 괜히 심란해서 부쩍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나를 보고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교회도 다니면 

서7 ，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얼버무리며 대답을 하긴 했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진구의 눈에도어울리지 않게 비춰졌던모양이다. 

그렇다. 난 살아가면서 잊고 지내던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의 역할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 

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인의 향기가 배어 나올 수 있도록 깨어있고 노력하며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 하나 하나가 큰 영향을 

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넘은 “너희는 세상의 소곰이니 소곰이 그 맛을 잃으면 무 

엇으로 짜게 하리요”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모습으로 그리 

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 

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고 아무런 강동도 얻지 못할 것이고 주넘을 

영접해야할 아무런 필요성 또한 느끼지 못할 것이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닥망할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세상 속에 담대히 

뿌려져 아직도 주닝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또 썩어져 들어가는 악한 모 

습들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겠다. 

(오지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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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피소식 

일립 

12001년 4월 정기딩회 

일시 ‘ 4일수요2부예배후 
E암 ’ 당희실(선교관 501호) 

2 충현어린이집자원봉사자모집 

7 컨시 1지회월에회 

일시 : 4일(수) 수요l부예배 후 

장소 ‘ 영아부실 

남녀진도회 

대상 어린이를사혐}고 ~t교육에관심있는생도 

봉A때용 보육， 교육(제운 영어， 미술) 1 바울6지회월에회 

문의 ‘ 충현 어린이집(554-7054) 

3 에H때부주일i림봉사자모집 

시간‘매주일오전，오후 

구간 상도총→교회왕복 

운행차량 ‘ 교회숭합차 

문의 에바다부 시우실(내선416) 

모임 

1 징로월요새벽기도회 
일시 2일(월)새벽기도회 후 

g앙 교육판 109호 

2, 인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일시 ‘ 3일(화)새벽기도회 후 
E앙‘에다니흩 

3 경찰전도회월례회 
일시 ‘ 8일(주일) 15:00 
장소 며l추라기훌 

4, 실업인전도회 월례회 
일시 : 3일(화) 18:30 
징소 에추라기훌 

5 감사위원회월예회 
일시 오늘 15:30 

~쇼 ‘ 감사위원회실(교208호) 

6 안수집Af회월례회 

일시 오늘 15:30 

~ ‘ 교육관 212호(유4냄실) 

번호 시。 며 。 교구 

268 고성혜 
269 조병준 
270 정성욱 2 
271 한장현 4 
272 최미현 5 
273 김종숙 6 
274 하미회 9 
275 신용철 9 
276 신진주 9 
2η 이병훈 12 
278 배향아 19 
279 김정욱 6 
280 정보비 7 
281 박귀남 11 

일시 ‘ 8일(주일) 15:00 
장소 1 교육관뼈호 

2 바울 14지회월혜회 

일시 ’ 1 5일(주일) 교구모임 후 

장소 교육관MI.호 

3 베드로 1지회 월얘회 

일시 10일(화) 19:00 
장소 ‘ 교육관2JI호(쁨동안) 

4, 에스더 양|회 월례회 
일시 ‘ 8일(주일) 15:00 
~‘교구모잉장소 

5 마리아 3지회월례회 

일시 :6일(긍) 1l :00 
장소 킬빈흩 

6‘ 마리아없l회 월례회 
일시 10일(화) 1l :00 
징소 영아부실 

일셰 

1 계순옥은퇴권사 
(갱재복 집사의 모친， 이계욕 집사의 시모， 10교구 상계5구역) / 3 

월26일 별세 ， 3월28일 장혜 

2 깅택려타교집사 
(깅찬욱 집사의 부친， 깅성숙 정사의 시부， 4교구 안포6구역) / 3월 
27일 영세 ， 3월 'l!)일 장혜 

3 유명월성도 

새 ·가· ‘ 축·율 ‘ 환 ‘ 영 ·합·니 · 다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청년2부 282 정경영 11 에바다부 양석우(9) 

청년2부 283 이재중 16 에바다부 
청년l부 이진규(7) 284 김양순 16 에바다부 
청년2부 이광현(3) 285 김윤정 19 대학부 장혜영(15) 

청년2부 이광현(3) 286 조정하 19 청년1부 
에스더 287 서유미 19 청년]부 

청년2부 박욕순(9) 288 김주연 19 청년1부 

고퉁부 박옥순(9) 쟁9 김여경 19 챙년1부 
중둥부 박옥순(9) 290 김실라 19 청년2부 
청년2부 이효순(4) 291 박얘란 19 청년2부 박윤석 (8) 

고퉁부 292 이화영 19 청년2부 박태진(9) 

청년2부 이필순(6) 293 정다움 19 대학부 

에바다부 294 박연미 7 대학부 
에바다부 양석우(9) 

꿇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딩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2001 훌현체육대회 
전체절명호l로 모여 

4월 8일(주얄')， 오후 3시 30분， 갈릴리흘에서 

5월 1일 ， 2001 충현체육대회를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매 주일 모이는 본 
부장， 단장 회의에서는모든현안들에 대해 서로 의논하며 결정해 나가고 있다. 
한편 4월 8일 주일 오후 3시 30분， 갈릴라흘에서 전체설명회를 가지고 체육대회 전 

반과 경기종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게 된다. 이날 모임에는 본부 임원， 각 실행위 
원，각팀의 임원 ， 각팀 선수들까지 총망라하여모여서 마지막마무리를하게 된다. 

2001년도 쩌12차 학습셰례식 

2001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을 위한 교육이 4월 8일(다음주일)부터 4월 15일까지 진 

행된다. 교육을 이수한자에게 학습 및 세례 입교의 자격이 주어지므로해당되는성도 
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란다.학습세례식은 4월 22일(주일) 찬양예배시에 베 
풀어 지게 됨으로모든일정을유념하시기 바란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와같다. 

2001년도빼2차막훌빼례석 요삐l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0배|례자 장소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4월 8일 15:00-15:50 (정현민목새 314호 (서광진목새 307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50 (정해성목사) 314호 (이종대목사) 307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4월 15일 15:00-15:50 (김인식목사) 407호 (김병태목사) 307호 (이홍성목사) 314호 

(주일) 2교시 
문답 

교구별 
문답 

교구별 
16:00-16:50 장소 장소 

4월 22일 
찬앙예배 성인 학습 , 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갈릴리훌) 

(주일) 세례식 

(안앵설 집사의 모친， 남숙자 집사의 시모， ll교구 인현구역) / 3월 
28일 별세 ， 3월30일 장혜 

4 이승웅집시 
(깅춘자 권사의 남편 ， 1 5교구 신링3구역) / 3월'l!)일 별세 ， 3월3 1일 

장혜 

컬온 

1 깅낙교군(김은호 장로， 흥양혀l 권사의 아들， 7교귀과 이문지 양이 

갱립 집사，한갱욕권사의 옐， ll교구) / 5일(옥) 1l :00 갈릴리훌 

2 박장석 군(박병택 안수집사， 서영남 권사의 아들， 2교귀과 깅소진 

앙(김규태 씨， 이정회 씨의 옐， 1 9교구) / 5일(목) 13:00 복지관 
3 정지신 군(갱종성 써， 곽순자 써익 아들， 1 9교귀과 조영미 앙깅분 

연 집사의 멸， 8교구) / 5일(목) 13:00 갈렬리훌 

4 이학성 군(이동수 써 ， 최명예 씨의 아들)과 이민영 양(이용기 써， 여 
신자 권사의 열， 1교구) / 5일(옥) 13:00 아이가호옐2충 그라나다흩 

중 · 고등부 장학생훈련 

8일(주일) 12:30-13:30 교육관 414호 

픔번 장학생으로 션발왼 충 고등학생률의 장학훈련이 8일 

(주일) 12:30-13:30까지 교육판 414호에서 실시왼다 따라서 
중 · 고풍부 장학생들옹 반드시 창석하여야 하며 기도효 준 
비하여 훈련에 잉하여야 훈련하겠다 

충현기도원 묘지(훌地)이장기효뻔장 공고 

충현기도원 소재의 묘(훌)가 유촉분들의 협조로 이장이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직도 이건f하지 않옹 묘를 아래의 기간까 

지 이것f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01년 6월말까지 연장함 

요때 교회 552용200("，406) 충현동산 03 t)764-9617 

장애인무료치과진료 

시간 1 ， 2 ， 3째주 토요일 14:00-16’00 

진료대상 : 강남구 내 장애인，수급권 대상자 

진료과목 : 보철 ， 의치를 제외한 모든 과목 

문의 충현복지관(ft 564-4885 내선 3번) 

치과진료담당 

(반드시 사전에 전화로 예약하셔야 진료를 받 

으실수있습니다)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 

제냐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 

로로사용하여주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랴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a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닝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 

떼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흔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섬·기·는· 분· 틀 

l 시무장로 

김의철 
신교위원징 

오진국 
틱이부징 

엄필성 
장년3부징 

남선우 
3교구징 

문홍구 
몽A때원 

김천채 
힐옐루O쐐때정 

박영식 
옹A태원 

이하영 
전도위원징 

안종욱 
재정위원 

최기홍 
예배위원 

이정우 
세1댐부징 

한송규 
신혼j엠부징 

원웅철 
1 2lli구징 

김구형 
“「드。T닝자。 

이태식 
10교구징 

최성현 

l 위임목사 김성관 

조선근 김은호 , 노광헌 
기획위원 싱경연구원깅 딩회서기 

이병학 융인현 최대원 
교팎{원징 선교위원 용시위원징 

강모용 오정헌 이 훈 
옹A써원 1교구징 전얽|원정 

서통석 정운석 김영길 
당회부서기 8교댐 째16교구징 

조인제 김종구 최무길 

유O멘깅 17.교구장 예배위원징 

이창호 차신득 김재영 
A녕부정 깅A써원장 행정위원장 

김광남 이종석 윤성철 
째정위원징 5교구징 기획위원장 

박인건 김인관 이병욱 
13.교구정 6교램 제3교육위원정 

최명환 임무천 이종섭 
7교구정 얘2교뿜원징 정년2부징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15.교구정 건축위원정 9교구정 

김단용 황영일 손철 
재1교육위원정 건축위원 4교구징 

김영수 정홍식 김환기 
선교위원 진도위원 기획위원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징년1부징 O맨천g때장 대학부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실로잉친S때징 입01누앨친햄|정 예배위원 

정태두 박홍규 권명옥 
진도위원 기브리엘전웹징 뻗앨칭g때징 

l 부목사 
이홍성 이종대 정현민 김통하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서광진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노경묵 임채훈 
이종철 김영훈 여국근 김교생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방준영 

l 선교사 정은회 권영일 최은아 권요셉 
이프리키 아프리카 Of프리카 아프리카 
아브라함외 47명 
아프리카 

허용구 추진회， 이소영 추은회 
르완디 씌료셰 웬디 
박태양， 이명하， 김서영， 정현주 

g발뼈|시 
l 협력선교시 허요셉 (01집퇴 강기엽(이프리케 
· 찬양감독 강임구 
· 강도사 김영기 이종태 
. 여전도사 
정연회 김정자 최지혜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연식 홍순애 
이옥주 검말자 안태순 최효심 백명자 
김정연 조옥자 강덕펼 김정신 장혜구 

. 교정전도사 박양덕 

맨뺀관디 
구분 시간 장소 

오천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빼 
m 오전 11 :00 본당 

(수화，외국어홍사용역예빼) 

W 오후 1 :얘썩어용사용역빼) 본당 
v 오후3:00 본당 

(생해가E라는빼) 

현앙에에 오후 5:00 본당 
수요예빼 l 요션1l:00 U 오후 7:30 본당 
금요 g 회 오후 7:30 본당 
세액기도회 오천 5:00 본당 


